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둥가는 남극에 잘 도착 했을까요?

안재영 작가의 <북극곰 둥가 이야기>를 읽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우리나라에도 북극곰이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? 에버랜드 사

는 ‘통키’라는 북극곰인데요. 제가 통키를 처음 본 건 뉴스에서였어요. 귀여운 이

름을 가진 통키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먹고 사람들 앞에서 묘기도 부리는 모

습이었죠. 통키는 좁고 불편한 에버랜드보다 영국에 있는 엄청 좋은 동물원에

가기로 했대요. 그런데 얼마 뒤, 또 다른 뉴스에서는 통키를 돌봐주던 사육사 아

저씨가 울고 계셨어요. 나이가 많이 든 통키가 갑자기 죽게 됐다는 것이었죠. 그

때 저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통키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

요. 그렇게 통키의 이름을 잊고 지냈는데, 얼마 전 새로운 북극곰을 알게 됐습니

다. 바로 안재영 작가의 <북극곰 둥가 이야기>에 나오는 ‘둥가’입니다.

둥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부터 둥가네 가족이 사는

북극 고향집에는 빙판이 줄어 들었대요. 백곰 아저씨, 흰곰 아주머니도 모두 떠

나게 됐죠. 이건 아마도 지구 온난화 때문인 것 같아요. 기후 변화로 지구의 온

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데요.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

둥가네 가족은 먹이 사냥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. 결국 둥가네 아빠는 가족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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먹을 것을 찾아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내려 가게 됐는데요. 멀리서 ‘탕! 탕!’ 소

리가 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빠는 총에 맞아 죽게 된 것 같아요. 정말 슬프게

도 이제 둥가에게 남은 가족은 엄마뿐입니다.

결국 엄마와 둥가는 할아버지의 땅을 버리고 이사를 하기로 결심하는데요. 이

다음부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.

“둥가야! 남극으로 가면 네가 최초의 조상이 되는구나. 뿌듯하지 않니?”

제비갈매기가 말했습니다.

“야! 내가 제일 어른이 된다는 말이지?”

내가 우쭐하며 말했습니다.

“거기가 더 춥고 힘들지도 모르지만, 보금자리만큼은 넉넉하게 지을 수 있으니

대대로 살 수 있지 않겠니?”

그때, 둥가의 엄마는 가만히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말

해요.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새로운 도전과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

큰 어른도 힘든 일인데 어린 북극곰 둥가는 엄마의 결정을 따르기로 해요.

요즘 새벽마다 우리나라의 축구 경기를 보고 있으면 질 것 같아서 긴장되는 순

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럴 때마다 아빠가 늘 말씀 하십니다. 가장 힘들고

그만두고 싶은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순간이라고요.

제가 알기로 북극은 영하 89.2도 정도로 엄청 추운 곳이래요. 북극에는 원주민

이 살 수 있지만 남극에는 연구원들 말고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인데 둥가와

둥가네 엄마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. 하지만 둥가가 꾼 꿈에서 애벌

레가 나비가 됐다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행운의 나

비라고 생각해요.

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석유나 석탄

과 같은 화석연료 때문이고,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나무를 많이 베어 버려서. 세

번째는 쓰레기가 점점 많아져서 생기는 가스 때문이래요.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

은 쓰레기도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니...

2



저는 하늘나라로 간 통키를 기억하며, 그리고 둥가와 둥가의 가족을 위해서라

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기로 했어요. 집에서 가까운 거리는 최대한

걸어서 다니고, 이제 4학년이 되었으니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자주 이

용할 것입니다. 또한 자전거도 많이 탈 예정입니다.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

물통도 꼭 가지고 다닐 거예요.

그러니 둥가야! 너희들의 평균 수명이 25세라고 하던데 맞니?

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라!

그리고 매년 2월 27일이 국제 북극곰의 날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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